
SM, 하이브 ‘블록 딜 권유’ 루머 사실일 경우 강력대응 할 것 

 

- 하이브, 공개매수 사실 상 ‘실패’한 뒤 블록 딜 권유 등 루머 확산  

- 자본시장법상, 공개매수 종료 후 6개월 내에 블록 딜 방식으로 추가 주식취득 불가 

- SM, 루머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주 보호 위해 강력대응 방침 

 

 

SM엔터테인먼트(이하 SM)는 최근 하이브가 SM 주식의 블록 딜을 권유하고 있다는 루머에 자본

시장법 위반을 지적하며, SM 주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. 

 

하이브가 적대적 M&A 의도 아래 SM 주식 25.0%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단행했으나 사실 

상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, 이번에는 일부 운용사에게 우호법인을 통한 SM 주식 블록딜을 권유하

는 등 추가 주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루머가 시장에서 돌고 있다.  

 

자본시장법에 따르면 6개월 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장외거래를 통해 5% 이상의 상장회사 발행

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서만 취득해야 한다. 특히, 블록 딜은 장내매수의 

일종이지만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외거래로 간주되고 있다.   

 

10인의 경우 실제 매매를 한 사람이 아니라 ‘매매 권유를 받은 자’ 모두 포함되며, ‘주식 등을 공

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’를 할 것을 합의

한 자가 매수한 경우도 10인에 포함된다. 

 

따라서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10인 이상에게 매수청약 및 매도청약을 권유한 이상 하이브는 

공개매수 종료 후 6개월 내에 공개매수 방식이 아닌 장외매수 혹은 블록 딜 방식으로 SM 주식을 

취득할 수 없다. 만약 블록 딜 루머가 사실이라면 ‘하이브가 매매권유’한 것에 해당됨과 동시에 

‘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’를 하는 공동보유자를 통해 장

외거래를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으로 볼 여지가 높은 셈이다.   

 

SM 관계자는 “하이브가 블록 딜을 시도한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다”면서, “하지만 하

이브도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”이라 말했다. 이어 “그럼

에도 루머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SM 주주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

력하게 대응할 방침”임을 밝혔다. 


